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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성 도마의 불신 
(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c. 1601-02)

카라바지오(Caravaggio 1573-1610)

(캔버스에 유채 42 1/8 in. x 57 1/2 in 포츠담 뉴 팔레 미술관)

바로크 화가 카라바지오의 작품‘성 도마의 불신’ 

속에 죽음을 물리치고 창공을 향해 승리의 날개를 펼

치며 날아오르는 예수의 모습은 없다. 그 대신, 아직도 

고뇌의 그림자를 드리운 창백한 예수가 자신의 정체를 

의심하며 불신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

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 포착되

어 있다. 

 

그림의 맨 앞에 허리를 바짝 구부리고 예수 옆구리의 

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확인하고 있는 제자가 성 도마

이다. 예수가 부활 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‘내가 직

접 예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

손가락을 넣어 확인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’고 했

다.그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

는 성품 때문에 눈동자마저 마치 장님처럼 까막눈으

로 그려져 있다. 그 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다. 꽉 막히

게 답답하고 가엾은 모습의 인간들이다. 

 

예수는 도마의 손을 잡고 말한다.“네 손을 내밀어 내 

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

고 믿는 자가 되라.”

 

무지하고 슬픈 영혼의 어두운 밤, 예수의 끝없는 인내

와 사랑이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의심과 불안을 영원

히 해소해 주는 순간이다. 이 장엄한 영적 드라마는 깜

깜한 배경 속에 어디서부터인가 환하게 비추는 한 줄

기 빛 속에서 진행된다. 관객은 숨마저 죽이고 이 심오

한 영적 부활의 결정적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. 

 

기독교 추상적 주제를 현실 속 개인의 경험으로 환원

해 그려 보일 수 있었던 카라바지오는 그 자신이 평탄

치 않은 삶을 살았다. 주벽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

하고 싸움질 끝에 살인까지 저질러 도주해야하는 신

세가 되기도 했다. 그의 그림 속에는 극심한 정신적 딜

레마가 자주 표현되는데 그 자신이 크나 큰 내적 고통

을 경험했기에 갈등과 불안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

을 그토록 절절하게 그려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.  

 

영광으로 빛나는 예수의 부활을 따라 삶의 매 순간 

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영적 부활

을 상징하는 그림 같아 숙연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

림이다.

《김동백》  


